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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와이퍼는 보통 6~12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

줘야 하는 소모품이다. 소모품들은 어떻게 관리하느

냐에 따라 수명을 좀 더 연장할 수도 또는 단축시킬 

수도 있다.

와이퍼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, 차량 유리에 흠집 등

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필요한 순간 제대로 작

동하지 않아 시야 방해로 운전 시 불편함을 겪거나 사고

로 이어질 수도 있다. 따라서 평소에 미리 관리하는 것

이 중요하다.

■ 와이퍼 교체 증상

● 와이퍼를 작동해도 유리에 얼룩이 남고 깨끗이 닦이

어느 날 문득 타이어를 봤더니, 누렇게 변색이 돼있

는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

타이어가 얼룩덜룩 해지거나, 누렇게 변색되는 현

상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‘타이어 노

화 방지제의 화학 변화’때문이다. 타이어 노화방지

제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연쇄반응을 차단해주는 물

질이다. 열이나 오존 등에 의해 타이어가 손상되는 

것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. 

이러한 노화방지제가 날씨와 직사광선, 지역 등의 

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타이어가 

누렇게 변했을 확률이 높다.

 

■ 타이어 갈변 대처법

사실 타이어의 갈변은 타이어의 주행 성능이나 안

전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. 타이어가 누렇

게 변했다는 건 노화 방지제가 타이어를 보호하기 

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.

지 않는다

● 와이퍼를 작동하면 소음이나 떨림이 발생한다.

● 와이퍼가 튕기고 유리를 건너뛴다

■ 와이퍼 수명 연장시키는 관리 노하우

1. 눈이 오거나 더운 날에는 와이퍼를 세워 둔다.

눈이 내리는 날 와이퍼를 세워 두면, 눈의 무게에 눌려 

와이퍼 날이 변형되거나 와이퍼가 차량 유리에 달라붙

어 망가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. 뜨거운 여름에도 와이

퍼를 세워두면 자동차 유리와 와이퍼의 고무가 맞닿아 

녹아내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.

2. 와이퍼를 작동시킬 때는 꼭 워셔액을 사용한다.

워셔액 없이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마찰력이 높아져 

와이퍼 블레이드와 유리 모두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.

3. 세차 시 와이퍼 고무날도 닦아 준다.

고무날에 먼지나 기름때가 있으면 유리에 얼룩이 남

기 때문에 세차 시 극세사 타월에 세제를 묻혀 닦아 주

는 것이 좋다.

4. 그라파이트 코팅은 4B 연필로 가능해요

하지만 갈변 현상 때문에 타이어가 낡아 보여 미관

상 좋지 않다면, 물로 깨끗하게 씻어준다. 이때 너무 

강한 약품을 사용하면 노화 방지제까지 함께 제거

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과 브러시로만 타

이어를 세척하는 게 좋다. 광택제나 세정제를 과도

하게 사용하면 타이어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균열을 

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.

자동차 와이퍼 교체 시기 및 관리 노하우

갈변된 타이어, 원인과 대처법

자동차

그라파이트(흑연)는 와이퍼 고무 표면에 코팅되어 작

동 시 소음을 줄여주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

와주는 역할을 한다. 세차 시 주기적으로 코팅해주는 것

이 좋은데,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4B 연필로 고무

날에 발라준다.

5. 발수코팅제는 경화 시간을 꼭 지켜서 사용한다.

발수코팅제는 차량 유리의 유막 방지와 광택 유지를 

위해 사용한다. 발수코팅제를 바른 후, 마르기 전에 와

이퍼를 작동하면 와이퍼의 성능이 저하되고 소음이 발

생할 수 있으니 권장하는 경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다.

■ 타이어 관리 주의사항

타이어의 변색은 특별한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

게 아닌, 자연스러운 현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. 하

지만 타이어 노후화나 관리 소홀 때문에 변색이 됐

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특히 타이어를 구매한

지 3~5년이 지난 경우라면, 타이어 노화 때문에 갈

변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. 

또한 타이어 마모도 많이 진행됐을 테니 이때쯤에

는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. 타이어는 자동

차의 구동력과 제동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소모품

이므로 교체 시기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을 위해 

중요하다.

 

이 밖에도 주행 중 생기는 브레이크 분진이나 유분 

등이 타이어에 끼여 갈변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, 

너무 잦은 고속 기계 세차 때문에 타이어 흠집이나 

변색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. 


